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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mmary

 새 정부의 ‘에너지고속도로’, ‘RE100 산업단지’ 등 기후·에너지 공약 → 전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구조 전환 가속화 기대

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전면 폐쇄 공약은 ETS 수요 확대 및 전력 계통 재설계 필요성 동반

 ‘에너지고속도로’는 분산형·디지털 전력망 전환의 핵심 축이나 삼림 훼손과 지역 수용성 등 환경(E)·사회(S) 리스크 병존

 ‘RE100 산업단지’는 Scope 2 감축수단으로, PPA·REC 수요 확대와 유틸리티 기업의 장기 고정 수익 기반 창출 가능

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은 445개에 달하며(2025년 3월말 기준), 평균 목표 달성 시점은 2031년 → 국내 전력 공급

기업은 공급 구조 개편 압력에 직면

 ‘햇빛·바람 연금’ 등 소득 공유형 프로젝트는 지역 수용성 제고 및 장기 투자 지속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

대선 공약과 전력 유틸리티: 
재생에너지 중심의 리셋1

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 → 2026년 1,050TWh까지 증가 전망 (IEA)

 전력 수요 증가는 탄소배출 증가로 직결 → Scope 1·2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와 ESG 평가에 부담

 한국 전력시장(CBP)는 환경급전 제도를 도입했으나, 낮은 유상할당률(10% 이하)로 인해 탄소비용 반영 미흡

 EU CBAM 등 글로벌 규제 확산으로 전력 유틸리티도 공급망 리스크에 직접 노출 & 수출 산업의 간접비용 부담 증가

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 병목 심화 → 2022년 기준 전남·전북 지역이 국내 재생에너지의 27% 생산, 송전 용량

부족으로 수도권 공급 제약

 2025년 ‘전력망특별법’·‘해상풍력특별법’ 포함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→ 병목 해소와 구조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전력 유틸리티의 ESG 과제,
대응은 구조 전환2

 전력 유틸리티·에너지 기업은 탄소비용, 전환 투자 부담, 중대재해 등 복합적 ESG 리스크에 구조적으로 노출

 TCFD·SASB·IFRS S1 등 공시체계는 기후·산업 안전 리스크를 ‘재무적 중요성’ 기준으로 연결

 PG&E, Griddy 사례처럼 기후·산업 안전 리스크는 실질적 기업 손실, 신용등급 하락, 파산으로까지 전이 가능

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내 규제도 강화되고 있으며 충당부채, 벌금 등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

 투자자는 Scope 1·2 배출량, 안전 공시, 지역 수용성 확보 여부 등을 계량지표로 모니터링 필요

 구조 전환형 및 탄소중립 기술 기여형 기업에는 프리미엄을, 고탄소 리스크 보유 기업에는 디스카운트를 밸류에이션에

반영 가능

ESG 리스크는 밸류에이션에 반영된다3

전력망에서 시작된 ESG 구조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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